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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 산업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리튬 배터리 핵심 사업장 대상 집중 안전점검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6.25.(화) 오후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국내 리튬 1차전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충남 당진 소재

  금번 현장 안전점검은 6.24(월)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유사 사업장을 합동 방문·점검

하여 동일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장에서 강경성 1차관은 “리튬 전지는 화학적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적인 안전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산업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본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통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금번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리튬 

배터리 ESS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해 전기, 가스,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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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4. 6.25(화) 13:30~15:30

 ㅇ (장소) 비츠로셀 일차전지 생산 공장(충남 당진)

【 비츠로셀 기업 개요 】

⦁ (생산 품목) 리튬 1차전지 전문 기업으로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全과정 수행 

⦁ (점유율) 리튬 1차전지 국내 1위, 세계 3위 기업으로 국내 리튬 1차전지 시장의 85%를 

점유중, 매출구성은 스마트그리드(60%), 방산(25%), 석유화학(10%) 등

⦁ (매출액) ‘23년 기준 약 2천억원(아리셀 매출액은 48억원)

□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에너지안전과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국표원)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유관기관)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 가스안전공사 안전이사

□ 세부 일정  (※ 현장 비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인사말 산업부 1차관

13:35~13:50 15‘ ◦비츠로셀社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비츠로셀

13:50~15:30 100‘ ◦제조시설 현장 점검 참석자  

□ 향후 계획

 ㅇ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및 
▵리튬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지속 추진


